
KCA 정한근 원장, 코로나19 예방 무선국검사 현장 점검

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정한근, 이하 KCA) 정한근 원장은 지난

10일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홍도, 흑산도를 방문하여 무선국

검사 현장을 점검했다.

ㅇ 이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과 함께 어민들의 인명안

전과 밀접한 선박국 검사와 재난위기 상황에 최우선적으로 운용

해야 하는 이동통신기지국* 검사를 진행했다.
     * 이동통신기지국: 에스케이텔레콤(SKT), 케이티(KT), 엘지유플러스(LGU+) 

ㅇ 이어 코로나19 상황에도 무선국 검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

들을 격려하고 검사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

다.

□ KCA 정한근 원장은 “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무선국검사 업무를 수행

하는 검사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다”며 “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을 이겨

내기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ㅇ 한편, KCA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시설자, 항공사

등 일부 무선국의 검사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있다.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박종진 과장(☎ 061-350-157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방송통신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 

보도자료
2020년 9월 11일(금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 의 : 전파검사본부 검사기획팀 팀장 이종수 (061) 350-1571
배 포 : 운영지원단 총무홍보팀 사원 최혜인 (061) 350-1325



[사진] 선박국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KCA 정한근 원장(오른쪽)


